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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운영

〈7월 20일〉, 1985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에릭 안데르시 컬렉션)

▶ 7월 20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92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7월 15일
(월)부터 21일(일)까지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이벤트 운영

▶ 백남준아트센터-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
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개최

▶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 뮤지엄숍 기념품 등 선물 증정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운영 

문의 취재 : 이상아 학예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 7. 11. 쪽수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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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92번
째 생일을 기념하여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을 7월 15일부터 21일
까지 운영한다. ‘Happy Birthday, 백남준!’은 백남준의 생일인 7월 20일을 맞아 운영하
는 행사로, 관람객을 위한 SNS 이벤트와 함께 백남준아트센터와 홍익MR미디어아트텍센
터(소장 한정엽)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를 개최한다. 
 ‘백남준의 선물’은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이후 꾸준히 열린 연례 심포지엄 시리
즈로, 백남준의 예술 세계뿐 아니라 오늘날 주목해야 할 미디어 아트 기반의 연구 주제
를 다루는 대표적인 학술 프로그램이다. 7월 20일 개최하는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
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는 백남준이 40년 전 ‘우주 오페라 위성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세계를 연결한 위성예술로부터 발의된, 지금 여기의 ‘초-공간’에 
대해 6명의 연구자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 뉴욕시립
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예술과 모더니즘 예
술이 공유하는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빅브라더 
블록체인》의 참여 작가 상희는 〈원룸바벨〉과 〈Worlding…〉을 중심으로 가상현실이라는 
초공간이 갖는 정서에 대해 공유한다. 그 외에도 신춘성(전남대학교 교수), 낸시 베이커 
케이힐(Nancy Baker Cahill, 작가), 민경소(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연구원) 등이 발표하
며, 심포지엄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한편 백남준아트센터는 생일 주간 백남준아트센터와 백남준아트센터 SNS 계정을 방문
하는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생일 주간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퀴
즈를 풀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케이크,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와 《빅브라더 블록체인》을 관람하고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전시장 사진
을 인증하면 뮤지엄숍에서 판매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매일 선착순 10명에게 증정한다. 
심포지엄 사전 예약 방법과 이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www.njpartcenter.kr)과 SNS(@njpart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 프로그램 안내
2. ‘Happy Birthday, 백남준!’ SNS 이벤트 안내
3. 백남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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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프로그램 안내

백남준아트센터-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 일 시 : 2024년 7월 20일(토) 13:30-18:0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홀

시 간 세 션 구 분 참여자
13:30~13:40 개회 개회 및 인사말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3:40~14:10

1부

‘새로 만들기’: AI, 모더니즘, 데이터베이스 예술 레프 마노비치(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14:10~14:40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지와 창작의 확장 신춘성(전남대학교 교수)

14:40~15:10 VR의 정서적 리얼리티: 〈원룸바벨〉과 〈Worlding···〉
을 중심으로 상희(아티스트)

15:10~15:30 휴식

15:30~16:00

2부

체화된, 동시적인: 뉴 미디어에서 연대감과 확장된 
의식을 향하여 낸시 베이커 케이힐(아티스트)

16:00~16:30 〈달은 가장 오래된 TV〉: 인공위성과 백남준의 우주
적 시간성

크리스 폴슨(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

16:30~17:00
오리지널 래퍼: 백남준의 위성 삼부작 비디오 세트 
〈후로시키텐카(風呂敷天下)〉(1988)에 담긴 초-공간적 
제스처 읽기

민경소(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선임연구원)

17:00~17:10 휴식

17:10~17:50 토론 종합토론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표자

17:50~18:00 폐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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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SNS 이벤트

이벤트 1.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 기간: 2024.7.15.(월) - 21.(일)
▶ 참여방법: @njpartcenter 계정 팔로우,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댓글에 정답과 생일 축하 메시지 남기기
▶ 선물: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케이크(2명), 아이스아메리카노(10명),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10명)
▶ 당첨자 발표: 7.26.(금) 개별 DM을 통해 알림

이벤트 2. 인스타그램 전시 관람 인증샷 이벤트  
▶ 기간: 2024.7.19.(금) - 21.(일)
▶ 참여방법: @njpartcenter 계정 팔로우,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일어나 2024년이야!》, 《빅브라더 블록체인》에서 좋아하는 작품 인증샷 찍은 후 
필수 해시태그 5개와 함께 게시 후 뮤지엄숍에서 인증
(필수 해시태그: #백남준생일축하해 #굿모닝미스터오웰특별전 #일어나2024년이야 
#빅브라더블록체인 #백남준아트센터)

▶ 선물: 백남준아트센터 뮤지엄숍 로봇 실리콘 마그넷(일 10명)

일 시 프로그램 장 소 참 여

7.15.(화) - 7.21.(일)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백남준아트센터
인스타그램 제한 없음

7.19.(금) - 7.21.(일)
10:00 ~ 17:00 인스타그램 전시 관람 인증샷 이벤트 전시실, 

뮤지엄숍
당일 방문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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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백남준(1932.7.20. - 2006.1.29.) 소개

〈로봇 K-456〉을 시연 중인 백남준, 1982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폴 게린)

백남준은 1932년 종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이주, 도쿄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였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예
술 규범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비디오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
다.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야와 영상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고,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
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1996년 이후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와중에도 레이저 기술을 도입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실천은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
왔던 예술가로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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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2024 백남준의 선물 16
백남준아트센터-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공동 학술심포지엄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문의
백남준아트센터
박상애 (t. 031-201-8542 m.010-2704-4540)
이상아 (t. 031-201-8549 m.010-4739-5307)

배포 첨부된 다운로드 링크 확인 쪽수 총 8 매

2024 ‘백남준의 선물 16’ 
백남준아트센터-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공동 학술심포지엄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 40주년을 맞이하여 ‘초-공간’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6’을 7월 20일, 백남준의 생일에 맞추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 

▶ 오리지널 래퍼(wrapper)로서의 백남준, 위성의 전신으로서의 달과 같은 새로운 
백남준 예술 읽기의 현장 

▶ AI 시대의 미디어아트와 초기 비디오아트를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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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개요
◦ 행 사 명 : 백남준의 선물 16 

백남준아트센터 - 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공동 학술심포지엄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 
◦ 일    시 : 2024.7.20.(토) 13:30-18:0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 참 여 자 : 낸시 베이커 케이힐(아티스트), 레프 마노비치(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크리스 폴슨(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 민경소(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선임연구원), 상희(아티스트), 신춘성(전남대학교 교수)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
◦ 지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    가 :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www.njpartcenter.kr  
◦ 문    의 : 031-201-8542

■ 심포지엄 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와 홍익MR미디어아트텍센터(소장 한정엽)는 
7월 20일(토)에 ‘백남준의 선물 16’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4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아트가 매개하는 초월적 공간과 인지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초-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 혹은 
데이터로 구성된 공간에서 인지가 확장되는 경험과 현상으로 바라본다. 백남준의 비디오 
작업과 디지털 기술 환경을 통해 ‘초-공간’에 대해 논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대학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방송위성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전 세계로 송출하며 예술 
감상을 위한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백남준이 1974년 제시했던 
‘전자초고속도로’의 시대인 현재의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창작과 인지 환경을 제공한다. 
물리적 공간과 데이터 공간이 한 시각 프레임에서 결합되고, 데이터 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이 새로운 경험을 촉발하고, 인공지능은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차원의 인지 환경을 제공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예술경험은 물리적으로 

http://www.njpart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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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공간의 경계를 넘고, 나아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공간’을 촉발한 백남준의 위성과 텔레비전 작업과 현재의 미디어아트가 매개하는 예술 
경험에 대한 연구를 공유한다. 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될 사회를 예측했던 백남준은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예술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활동은 시공간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인지와 창작을 통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겪은 변화와 현상, 그리고 미래에 마주할 예술경험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포지엄은 총 6명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생성형 AI 예술과 초기 모더니즘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이어 디지털 융합 시대의 기술과 예술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인지와 창작에 대해 신춘성(전남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1부의 
마지막은 상희(아티스트)가 본인의 작품을 통한 실제와 가상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는 백남준이 1974년 작성한 보고서 「후기 산업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에서 언급한 미래 사회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의 예술가들의 역할을 21세기 
관점으로 재조명한 낸시 베이커 케이힐(Nancy Baker Cahill, 아티스트)의 발표로 문을 
연다. 크리스 폴슨(Kris Paulsen,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와 민경소(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백남준의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1976)와 〈세계와 
손잡고〉(1988)을 중심으로 아날로그적 위성의 출발과 우주적 시간성, 그리고 
래퍼(wrapper) 백남준의 초-공간적 제스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공유한다. 

‘백남준의 선물’은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연례 심포지엄 시
리즈로, 대표적인 학술 브랜드이다. 열 여섯 번째 ‘백남준의 선물‘은 백남준아트센터와 홍
익대학교가 협력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AI실감미디어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을 예비 예술인
으로 양성하기 위한 예술대학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백남
준의 위성 프로젝트 4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확
장되는 인지와 창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적 활용을 실천하
는 동시대 예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
날 함께 주목해야 할 주제에 대한 연구를 독려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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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2024년 7월 20일(토) 13:30-18:00,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홀

시간 세션 구분 참여자

13:30~13:40 개회 개회 및 인사말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3:40~14:10

1부

‘새로 만들기’: AI, 모더니즘, 데이터베이스 예술 레프 마노비치(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14:10~14:40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지와 창작의 확장 신춘성(전남대학교 교수)

14:40~15:10 VR의 정서적 리얼리티: 〈원룸바벨〉과 
〈Worlding···〉을 중심으로 상희(아티스트)

15:10~15:30 휴식

15:30~16:00

2부

체화된, 동시적인: 뉴 미디어에서 연대감과 확장
된 의식을 향하여 낸시 베이커 케이힐(아티스트)

16:00~16:30 〈달은 가장 오래된 TV〉: 인공위성과 백남준의 
우주적 시간성 크리스 폴슨(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

16:30~17:00
오리지널 래퍼: 백남준의 위성 삼부작 비디오 
세트 〈후로시키텐카(風呂敷天下)〉(1988)에 담긴 
초-공간적 제스처 읽기

민경소(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선임연
구원)

17:00~17:10 휴식

17:10~17:50 토론 종합토론

17:50~18:00 폐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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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소개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
레프 마노비치는 예술가이자 작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지털 문화 이론가 중 한 명이다. 
현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이자 문화분석연구소(Cultural Analytics Lab)소장이
다. 회화, 건축, 영화 제작 등을 공부한 마노비치는 1984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아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디지털 문화(1991-), 소프트웨어학(2001-), 문화분석학(2007-), AI 미학(2017-) 등 이 네 
가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셜 매클루언 이후 가장 도발적이고 포괄적인 
미디어 역사서’로 불리는 『뉴미디어의 언어The Language of New Media』,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Software Takes Command』, 『인스타그램과 현대 이미지Instagram and Contemporary Image』, 『문화
분석학Cultural Analytics』, 『인공 미학Artificial Aesthetics』 등 190편의 논문과 16권의 저서를 집필했
다. 그의 프로젝트는 런던의 현대미술학회, 퐁피두 센터, 상하이 비엔날레,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센터
(ZKM) 등 여러 저명한 기관에서 14회의 개인전과 1,242회의 국제 단체전을 통해 전시됐다.

신춘성
신춘성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미디어콘텐츠·컬쳐테크전공)에서 미디어와 기술 융합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능형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카네기멜론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 R&D PD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 
혼합현실 공간에서 지능형 콘텐츠 매쉬업 연구, 개인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컴퓨팅 
환경에서 세대 공감을 위한 공감형 콘텐츠 연구 등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X기술X예술 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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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상희는 평면 매체뿐만 아니라 VR, 사운드 퍼포먼스,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그
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입력이 가상세계로 출력될 때, 또는 가상세계를 경유하여 현실세계로 재출력될 
때 경험하는 간극과 정서들에 주목한다. 비디오 게임이 플레이어의 행위를 독려하는 매카닉을 미술 작업
에 차용하고자 게임 디자인을 연구한다. 대표작인 인터랙티브 VR <원룸바벨>으로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
니카에서 뉴애니메이션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고, 베니스 이머시브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낸시 베이커 케이힐Nancy Baker Cahill
낸시 베이커 케이힐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예술가이자 확장영화 제작자다. 그녀의 하이브리
드 작업은 체계적 권력, 의식, 인체 등을 다룬다. 그녀는 연구 기반 몰입형 경험, 비디오 설치물, 드로잉 
역사에 기반한 블록체인 개념 프로젝트 등을 제작한다. 그녀의 기념비적인 증강현실(AR) 작품은 대지 미
술의 계보를 확장하고 전복하며, 생태학적 상상력, 공민학, 평등한 미래를 향한 열망 등을 강조한다. 케이
힐은 현장 개입, 저항, 포용적인 창의적 표현을 탐구하는 무료 증강현실 공공 예술 플랫폼 〈제4의 벽4th 
Wall〉의 창립자이자 예술 감독이다. 또한, 그녀는 베르그루엔 연구소(Berggruen Institute) 출신 예술가 
학자이자 테드엑스(TEDx) 연사다. 2021년에는 윌리엄스 칼리지 200주년 기념 명예 메달을 받았고, 로스
앤젤레스시의 마스터 아티스트 펠로우십에도 선정됐다. 2022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예술 및 
기술 지원금을 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하버드대학교 메타랩(metaLAB)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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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케이힐의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휘트니 미술관(뉴욕주 뉴욕), 
예술과 역사 박물관(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루벨 패밀리 아트 컬렉션(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제로엑스 컬
렉션(체코 프라하) 등에 소장되어 있다.

크리스 폴슨Kris Paulsen
크리스 폴슨 박사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몰입형 컴퓨터 미디어를 주로 다루는 현대미술 전문가다. 또
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및 연극, 영화, 미디어예술학과 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텔레프레젠스, 가상성, 인공지능 등을 주목하면서, 예술과 공학의 
교차점을 추적한다. 자신의 저서 『여기/저기: 텔레프레젠스, 접촉,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의 예술
Here/There: Telepresence, Touch, and Art at the Interface』(MIT Press, 2017)에서 인공위성 예술을 
비롯한 백남준의 작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초기 비디오와 실험영화 네트워크Early Video 
and Experimental Film Networks』(Presses du reél, 2017)에서는 백남준이 메사추세츠주에 소재한 공
영방송국 WGBH에서 제작한 작품을 다뤘다. 또한, 출간 예정인 저서인 『새로운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후
의 예술The New Television: Art after Television』(MIT Press, 2024)에서는 초기 비디오 신디사이저와 
생성형 이미지 제작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https://mitpress.mit.edu/9780262035729/herethere/
https://mitpress.mit.edu/9781949484113/the-new-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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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소
민경소는 글로벌 근현대미술사와 미술이론을 연구하며, 주요 관심사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동시대 미술에
서의 언어와 (탈)번역, 그리고 포스트휴먼과 불구 신체성의 미래이다. 백남준의 위성 작업을 동아시아 뉴
미디어 미술에서 탈번역적 소통의 기원으로 제시한 논문으로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에서 미술사 박사학위
를 받았다. 스미소니언미국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의 펠로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사를 강의한다. 최근 논문으로 「관계의 중첩으
로서의 보행: 자넷 카디프와 조지 뷰레즈 밀러의 〈워크Walks〉 연작 연구」(2023), 「장영혜중공업의 사용자
-비친화적 텍스트와 불능의 읽기」(2022), 그리고 「신체 특정적 시간: 미야지마 타츠오의 체현된 보이드」
(2022)가 있다.


